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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20. 10. 14.(수)

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정희, 사무관 심형석, 주무관 황우관

∙☎ (044) 201-3835, 4996, 4710

보 도 일 시
2020년 10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0. 1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내 차의 결함정보,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

- 15일부터 자동차 결함정보 포털 누리집 네이버에 제공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네이버㈜(대표이사 한성숙), 한국교통안전공단

(이사장 권병윤)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

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

□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‘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)’ 누리집

(이하 홈페이지)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

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(리콜)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

하였으며,

ㅇ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

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‘네이버 MY CAR’ 서비스에서도 내

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.

□ 자동차 소유자가 ‘네이버 MY CAR’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

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(리콜)

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

ㅇ 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‘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)’ 홈페이지와

연계되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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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네이버 MY CAR 서비스 >
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국장은 “이번 서비스는 민·관

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

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

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ㅇ “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

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

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

차정책과 심형석 사무관 (☎044-201-49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